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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養生을 중시하는 四象醫學에 있어서 체질식이요법은 체질진단 �. 약물치료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 하지만 체

질별 식이요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자들간에 체질음식에 대한 異見으로 인하여 혼란이 있어왔던 것도 사

실이다 �. 따라서 식품 각각에 대한 역사적 유래 �, 특성 �, 효능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사상체질 식이요법의 이

론적 배경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
慶熙人행校 햄짧�H人댈 四象體質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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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체질의학회지 제 �1�1 권 저�1�2 호 �1�9�9�9 �-

고려 때 상추쌍 문화를 π나라에 전파시켰던 우리 나라에서 상추는 꼭 필요한 야채 중의 하나로 채소의 대

장이라 할 수 있다 �. 상추는 터쉰
�,�.

�I�! ’�j쉰 �. 苦 �f 걱 등으로 표기되었는데 �. 사실상 같은 식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홈한는 苦菜의 異名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용어의 혼란이 있어왔다 또한 홈菜가 어느 식물을 지칭하는 지

에 대하여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추와 苦菜를 같이 고찰하였다 �.

�2�. 연구 방법

�* 草홈 뿐만 아니라 農홈 �. 類몹 개인문집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仁祖 �1�1 년 �(�6�3�3�) �q�� 쫓集成方』이 重刊되면서 터줍의 �i�j�i 註로 붙여진 料羅夫老는 �i�����A�( 부로 �) 일 가능성도

있으나 �. 曲曲菜인 사데풀 �(�S �b�r떼�y�o�t�u�s �A�.�P�. �D�C�.�) 을 지챔�}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더를의

椰名으로 料羅夫老가 쓰여진 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

�@ 상추는 生菜에서 나온 단어로 .쌓夫豆→ 부루 �. 부로 �. 후홉 → 生菜 �( 송칙 �, 상취 �. 상춰 승치 �) → 상치 →

상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상추가 되었다 �.

�@ 상추가 高麗뼈에서 중국으로 갔다는 것은 �|쉐를 高로 잘못 쓰는 바랍에 나타난 오유이다 �.
�@ 寒↑�* 이 있는 상추를 金기운으로 보았기 때문에 적상추보다 백상추가 좋으며 가을에 먹으면 좋다고 본 것

이다 �.

�@ 상추가 도입된 이후 白를를 주로 설명하였지만 �1�5�0�0 년대 末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센천만을 �, 중국에서

는 白즐와 힘줄를 각각 설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 또한 팩醫寶짧』의 힘�i슬는 以前 뽑홉에 나오는 白줍의

효능설명과 일치하고 있다 �.
�@ 상추는 소양인의 뼈隔熱뾰에 응-용될수 있는 식품이다

�@ 시골집 장독대 옆에 상추밭을 조성옵�}는 까닭은 염분이 필요한 뱀의 접근을 막고자 한 것으로 매우 합리

적이다 �.
�@ 무더운 여름에 상추파종시 저온처리를 통하여 휴연타파가 가능하다�. 이는 寒性이 있는 상추에 인위적으

로 서늘한 기운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 醫書와 農書에서는 홈菜를 고들빼기 �, 類홉에서는 씀바귀로 번역하고 있으며 �. 때草鋼텀』의 좀菜의 효능

은 「證類本草』의苦갇와 좀菜를 합하여 셜명하고 있다 �.

검색어 �: 상추 �, 터를 �. 폐슴 �. 홈흰 �, 홈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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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에 대한 四象뼈뿔的 考쩔 �(�8 딩 �, �I낀’ �J�! 딩 �, 줌 �l딩 �. 줌쫓를 중심으로 �)
�-

�I�. 서 론

기원전 �4�5�0�0 년경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

상추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상추는

매우 오래 전부터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 현재
에도 전세계적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채소중의 하

나이다 �. 상추에는 造血요소인 철분이 많아 혈액을

증가시키고 피를 맑게 하는 기능이 있어 건강식품으

로 각광을 받고 있다 �. 그리스 로마시대에도 중요한

채소로 인식되어 당시에도 많이 재배되었던 상추는

學名으로 �L�a�c�t�u�c�a �s�a�t�i�v�a �L�o 라 하는데 상추를 뜻

하는 라틴 古語인 �L�a�d�u�c�a 에서 유래되었다 �. 이는
상추의 잎줄기에서 우웃빛 진물 �(�l�a�c ￥�L뼈 �) 이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 현재 상추는 유럽 �. 아프
리카 북부 및 아시아 서부지역에 분포하는 국화과의

�L�a�c�t�u�c�a �s�c�a�r�i�o�J�a �L�. 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정설

이다 �.
상추는 날로 �( 生 �) 먹으면 좋은 채소 �( 菜 �) 라는 뜻의

生菜를 고유 명사화시켜 형성된 단어로 부로 대신

사용되어졌다 �. 채소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상추는

터흘 �o �f�.���� 즐 �, 홈윌 등으로 표기되어졌다 �. 우리 나라에

서 상추는 처음에 白윌만 표기되다가 �. 다음에 白울

와 �l패를가 같이 표기되었고 �. 이후에 �I펀쉰만 표기되

는 과정을 거친다 �. 이는 중국에서 明나라 이후에도

�H흘와 �,댄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과 차별성을

가지는데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추에 대한

효능을 이해하고자 한다 �. 또한 「東醫寶짧』이후에출

간된 醫書에
�I�t�!��
슴의 효능이 以前 本草홉의 白울의

효능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상추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그리고 문헌정리를 통뼈 잘못된 사료를 빨�l고자

한다 예를 들연 料羅夫老가 사데풀 �(�S �b�r�a�c�h�y�o�t�u�s

�A�. �P�o �D�C�,�) 을 지칭하는 것임을 통하여 「鄭헛集成方』

이 重뀌 �j되면서 터칸의 頭註로 붙여진 침羅夫老가 잘못

쓰여졌음을 빨�1고자 한다 �. 또한 「海東繹史�J 에서 상추

가 高屬 �l썩에서 중국으로 갔다는 기록은 쐐를 高로 잘

못 판독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임을 밝히파 한

다 �.
예전부터 寒件이 있는 상추를 金기운으로 이해하

였기 때문에 적상추보다 백상추가 좋은 것으로 여겼

다 �. 따라서 소양인의 뼈隔熱提에 응용할 수 있는 식

품으로 볼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 그리고 高溫

의 여름에 상추씨를 파종할 때 저온처리를 하는 까

닭은 冷性이 있는 상추에 인위적으로 서늘한 기운을

주어 휴연타파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한

의학적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 또한 뱀이 상추를 싫

어하는 성질을 이용해 뱀이 출몰하기 쉬운 장독대

근처에 상추를 심었던 선조의 지혜를 살펴보았다 �.
한편 홈원는 맛이 쓴 상추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苦菜의 異名으로도 사용되어져 용어의 혼란이 그 동

안 있어왔다 �. 또한 좀菜를 어떤 식물로 인식하였는

지에 대한 논란과 �. 줌菜의 한글표기가 핏料별로 다

르게 나오는 것을 정리하였다 이는 기초자료에 대

한 정리를 통하여 용어의 혼란을 피하고 �, 사상체질

식이요법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이다 �.

�2�. 상추 �( 白릎 �, 뾰뜰 �)

�1�) 상추의 도입과 용어변천

상추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내륙 지역으로

약 �2�6�0�0 여년 전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 이어
중국에는 최소한 附나라 �(�5�8�1�-�6�1�8�) 이전에 전래된

�1�) 수‘愚升 �r 햄國의 菜 �i�T�.�t�� �0 慶北人學校出版암�P�o �1�9�9�4�, �9�2�-�9�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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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l�u�c�a �s�a�t�i�v�a �L�.�(ÀÁÍ”�)

�i�t�:¾‘g,Æð�:�(ÖÔ�) v}�p�.
쩌$홉§救急方(1경6) 白한‘ 1파덜( �f®L�-�z�;�,º‡Y+ η �(Ã�Y+�S�LƒÜ�)eQ`%¿�ÉÖ�,e¹�(�1�4�8�9�) �|Ó��;�p 부룻대×ˆ�I�IÖ�[Wg��(�1�5�1°| ,\띤칠 부루 (홉菜, 生菜)

*草쩨엌 텀 �(�1�5�7�8�)�(f��) 白 탑 �(wó²ë�,�1�:�.ƒÜ�) �j�f�.�1�;ÐÑ�(�;�8�jƒÜ�,�r‘ÑƒÜ�)
g_ÖÌ����Éç�(�1�6�1�3�) 白룹

→← ,←
�"�'�2�,�!�'�h²ë �T�T

����Æ��!�tb�e¹�(�1�6�3�3�) 白뜰 �名��羅夫老 �:�t�:�i�:�.�.�.�I�,�'�J�J�B�;ÖÌ¬�ÖH˜^‰ã�(�1�6�9�0�) �i�W�i�J�\�3�.ƒÜ 부로�IÖH×•‚³Éç�(�1�7�0�8�)�(mø�) �1�:�.ƒÜ (白털l 石털) l꾀힐 �(��Õ@ƒÜ�, 千金菜)
�L�l�J�f�HÊ¼oß�(�1�7�1�5�) ,센털 부로

T��:�:�c˜^‰ã�(�1�7�4�8�) 生菜 Á¡���l
SÊ�j�j�) e¹�(�1�7�4�9�) J띤틸 부룻동

1업補 �L�l�l�f�HÊ¼�iÊT�(�1�7�6�6�) l찌틸 부로
�·Éç�EÖH˜^‰ã�(�1�7�6�8�) 生菜 성혹l

本 Sò�(�1�7�8°| 白힐‘ ,원힘 �f®LT
ÖÄ�i�I�(�;Ó(ƒÜ�, �-�T‘ÑƒÜ�)
riÉç�(�1�8�0�2�) �i�W�i�i�1�i�i 부루

��Æù�(�1�8�1Çt f윤菜 상최(生菜,1.핀칠)

農政會횟(183이 生菜 (白 틀, 石늘) �JÕ@�i�f�i 상취, 부루 (찌菜, 千金菜)

物名 €��;�-�(�1�8�3Çt 白 닫 방귀아디 (石힐, 또菜) �;�0�j�g�( 부로 (千金菜)표洲m文長훌散챔(1850) 홉子 부룻대

�家十-月 �H�i�-Ši�(�1�8�6�1�) �i�W�i²˜ 부루, 성치 �(�T‘Ñ�S�R�)

톨훌宗얘益(186끼 겸t�틸 상취

廣才物짧(미상) 白 줄 방귀아리 (石즐, 生菜) 원힐- 부루, 상취 (템菜, 千金菜)

�I�fÖH�6 딩 �(�1�8�9�6�) f깜菜 송치 �→←
�"�'�2§ �-�r�-�r

物名샘(미상) �i�W�i×i 부루 �(�f�-‘ÑƒÜ�)
냐J훌大蘇뺏(197끼(中國) 白 힐 (生菜, 듀 탑, 千}암킴In 힘i줍 (원룹菜, 千金菜, 센,양, ,꾀菜, 歲菜)
혜￡物賢.名別햄%￥뱃(1990)(中國) E낀닫(千金菜,生菜I �"�f�j¬��, �,¯€Å‘�,�i�W�iƒÜ�)

�- 사상체질의학회지 제 �1�1 권 제 �2호 �1�9�9�9 �-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존하는 동아시아 문헌 중

상추에 대한 최고의 기록은 �&洗 �(�6�2�1�-�7�1�3�) 의 �[�"�i�t

爾 �4�: 草』로 알려져 있는데 터감로 기록되었다
�2�)
중국

에 상추가 도입된 이후에 우리 나라에 들어왔으리라

추측되는데 늦어도 삼국시대 이전으로 추정된다 �. 현

재 우리 나라에 현존하는 문헌 중에서는 高麗 高 �i

�2�3년 �(�2�3�6�) 에 출간한 「쨌쨌救急方』의 터한와 �1�1�.�-�d�'�!�1�f 약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쨌햇救

急方』에서는 �I�(�'�:�j 한를 .쌓夫당�� �( 흔부두 �) ’

또는 .쌓夫큐菜

�( 온부두논울 �)�' 라는 이두문자로 표기하였는데 �4�) �. 이는

〈표 �1�) 상추 �( 터딜 �. 파�����) 으 �| 용어변천과 異名

�2�) 鄭金 �J얻 폈同君 經注 �r 食擔本草經注 ���. �_�b 每古함出版 �i�O止 �. �1�9�9�2
�3�) �r뼈業救쓸‘方ι �r�-�, �,�t�-���J타 �J�. �f삼코쌓夫豆 冷無끊 �r

白쉰 �J�. �I�� 좀썼 �* 활有되毛 盧後不마食之
�l꾀타 �( 쌓夫豆菜 �) 흙찢 �( 木찢之類 �)

�4�) 南쁨鉉 �. �r�f 압字表굶‘�i�t�6�f�f 究ι �. 밟人出版部 �. �1�9�8�1 �: �1�0�2 쪽 �.

�r
服훨않 �J�. �I유名↑生 �i유 ���Q

�- �3�4�4 �-



�- 상추에 대한 四象뼈떻的 考찢 �( 딩딩 �, �I낀�J넌 �i 줌딘 �, 좀쫓를 중심으로 �) �-

줄기가 흰색인 터한에 비하여 줄기가 붉은 색의 �'�"�I�I�I�J

�f응를 쌓夫탐 �( 주부두 �= 聚슴 �) 라 표기한 것으로 여겨

진다 �.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현존하고 있는 짧뽑 중

최초로 한글로 표기된 것으로 여겨지는 「救急簡易

方 ���(�4�8�9�) 에 �l폐윌가 .부룻대’로표기된 이래 �,�5�)
�<표

�1�) 에서 보이듯이 낀�1쉰는 최근까지 ‘부루�, 부로’ 또는

.상취 �, 상취 �. 상취 �. 성치’ 등으로 불려졌다 �. 한편 �H

원는 料羅夫老 �(�<�;�- 라부로 �) �. 방꺼아디 �6�)
방귀아리

�7�)

송치 등으로 불려졌다 �.

白읍 또는 �l꾀�l즐가 상추로 불려지게 된 것은 〈표

�1�) 과 같이 정리된 문헌 중에서는 英祖 �2�4 년 �(�7�4�8�)

에 나온 �r�f�[�i�j 文類解�A에서 生菜를 송칙로 표기한 것이

처음이다 �. 이후 상추는 계속 生菜 또는 합菜로 지칭

되었으나 �. 崔漢續 �(�1�8�0�3�-�1�8�4�2�) 의 �F農 �l않會맞』에서

댄흰를 상취라 하였다 �. 이때부터 �i침���;�5 는 부루와 같

이 상추라 호칭된 것으로 파악된다 �. 따라서 상추는

쌓夫豆 → 부루 �. 부로 �. 후盧 → 生菜 �( 승칙 �, 상취 �, 상

취 승치 �) → 상치 → 상추 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상추명칭이 형성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

�2�) �I�T�'鄭쫓集成方』으 �| 料羅夫老에 대하여

世宗 �1�5 년 �( �1�4�3�3�) 에 兪孝通 � 盧 �{매體 � 朴 �f�t�j 흉 등

에 의해 편찬된 「鄭藥集成方』은 仁祖 �1�1 년 �0�6�3�3 �)

에 李 �$홈에 의해 重제되었다 �.�8 즐의 鄭名으로 料羅

夫老가 頭註로 표기된 것으로 미루어 料羅夫老는 초

간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重刊되면서 삽입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 그러면 ���� 藥集成方』어�l 서 터흰의

§�J�u�t 로 써진 쨌名 �:�[�:�+ 짧夫老가 과연 �H깐를 지칭하는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

첫째 �. �I피깐를 뜻하는 料羅夫老를 白원에 잘못 쓰

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P힘�豊鉉은 .쌓夫화 �( 주부두 �) →

料羅夫老 �( 싼라부로 �) → 부루 �, 부로 �(후盧 �)�' 로의 발음

변화에 따른 중간과정으로 보았다 �8�) 즉 이는 料羅

夫老를 부루 즉 폐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 또한 〈표 �1�) 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조사

된 사료중에서 白탐를 부로로 표기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따라서 頭註로 쓰

여진 料羅夫老는 부루라 호칭되던 힘즐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둘째 �, 料羅夫老가 부루라면 조선중기 이후 힘즐를

상추의 대표로 인식하고 �B즙는 부수적으로 설명하

는 당시의 醫훔 흐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9�) 조선

초기에 저술된 �F
椰훌集成方』에서 白를를 중심으로

설명되어졌지만 쨌名이 붙여지고 重궤될 당시에는

이미 �,월펀를 중심으로 설명되어졌다 �. 따라서 비록

白즐의 頭註로 ￥�}羅夫老가 쓰여졌지만 이는 상추의

대명사로서 쓰여졌을 따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왜
냐하면 『獅藥集威方』의 白즐조문안에 뾰를가 보충설

명 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상추로 인식하여 頭註로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셋째 �, 우리 나라에서는 白울와 훤깐를
�.
구분없이

부루라 호칭하였기 때문에 터즐를 料羅夫老라 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 �. 純祖 �3�0 년 �(�1�8�3 이에 출간한 『物

名考�i�J 에서 �B 울를 .방귀아디’라표기할 때까지 조사

된 어떠한 문헌에서도 터슬에 대한 한글표기가 보이

�5�) 尹樓 외 樣 �r救急뼈易方 ���,
�r

�I�J 、便不週 �J�, 꾀힐 부룻대 �l템 �p�i 尼貼簡上 或用뾰 소곰 �i힐簡內호갖三 �:�H�:

�6�) 빼
�]
땀 �r

物名考 �r��.白달 �J�. 향似웬힐 �f�f�i�f 白 析 �Z有 �i�t 며月閒윗花 如꽁菜 秋쏟再種 방귀아디 石틀 生菜 同 �.

�7�) �r
廣才物禮�r�J�. 빔힐 �J�. 방귀아리 �uι�;�r�u�;�� 달而꽃白 析之有白 �i�i�- 花子 �1只似좀 �\�\�'�( 秋後可再種 �. �;�U�� 틀 生菜

�8�) 南뿜鉉 �. �I�'�i 닙字表記 �i�t�!�i�f�f
�J�'�E�� �. 梅人出版홉�f�J�. �1�9�8�1 �: �1�0�2 쪽 �.

�9�) 白타의 효능이 조선 중기 이후 센�I 티의 효능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상추의 효능’에서 자세히 후술하고 있다 �.

�- �3�4�5 �-



�i�J�I�lÉÜ�:�:�f � ÊM�(�1�5�1°| 샤라부루 �(���/�£À¶�, �¹�,�I�I�.�. �I�I�.�: �"�.�"�:�d�l�i�.�1�l�, �����, �C�,�.�.�L�"�lÖè�,�1�1�1�1�1�1�1�1Õ¥�, 배허향)

�J�I�!�l�)Ö�ÇŠ�l�» �}�j �(�1�6�3�3�) �nÐÀ�; 없유Wi)、老

�;¾‘���f�j��®ô×˜�(�1�6�9Çt 버짜 샤태올(i갚월)�1�1�1�1�1�1�1�1Ö� 샤라부로�tÅ`¿��I�I�IùôÂëÅÐ�(�1�7�6�6�) 씨上m 샤틴올

ri�uÅà�(�1�8�0�2�) !꿇 폈 사라부루

�향 고돌비(씀앵], 샤걷부로)(꾀힐, �i�r�t���, 없털, €��I�tƒÜ�, 天홈菜, �?�i�i�, �(�3�, �:�;�!�:�i�¥�1�,物名考(183이 ��QRÔ•�I�r�.�J�I��ÊÓ�)

대짜 샤태올 �I�U�t�l�l�l�1ƒÜ 샤걷부로

�'�J�I�>�'bMri�dÅ‘�(»øÀÁ�) 버 허f 끼F터올 �l�I�b �1�1�1�1ƒÜ 사터부로

I찢형마뺀 1꺼名따詞 °|�1�!�(�1�9�8�2�)�(�'�I�J 뼈) 를[�菜 사데풀(참세투려, 석쿠랴, 시투리, 사대풀, 사라부루)

�- 사상체질의학회지 제 �1�1 권 제 �2호 �1�9�9�9 �-

〈표 �2�) 사라부로 �. 샤태올에 대한 표기번전

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H을와 폐룹를

구분없이 부루 또는 상추라 호칭하였을 가능성을 조

심스럽게 제기하게 된다 �. 다만 이는 조사된 문헌에

만 근거한 것으로 새로운 문헌이 발견되면 정정될

소지가 많다 �.

넷째 �l�"쨌藥鎭成方』에서 언급한 白원가 사실은 폐

즐일 가능성이 있다 �.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많다 �. 왜냐하면 「椰짧集成方』에서언급한 白

윌의 효능이 「醫學入門�[�'���. 本草鋼팀』의 �H를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 證類本草』의 내용과도 동일하다 �.
또한 白뭔와 �,헬슬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것도 하

나의 근거가 된다 �.
다섯째 �[�' 쨌훗集成方』의 침羅夫老를 폐�J즐 �(부루 �) 로

의 발음변화에 따른 중간과정으로 보기가 어렵고 다

른 식물인 料癡夫老를 터윌라고 잘못 쓰여졌을 가능

성이 있다 �. 왜냐하면 〈표 �2�) 에서 보이듯이 우리 나

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r 허 �I�I 豪字會』어 �] .샤라부루’는 터

흩가 아닌 議턴라 서술하고 있다 �1�0�) 또한 「譯語類

解 �. �l�" 物名쯤�ι �C�'廣才物짧�; 등에서 뻐뻐菜를 .샤라부

로 �. 샤클부로 �. 사터부로’라 보고 있으며 �. 田홉을 .샤
태올 �, 깐틴올.로 표기하고 있다 �. 따라서 料羅夫老는

�I�!�I�J 뻐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뼈�P�i홉

�(�1�7�7�3�-�1�8�3�7�) 의 「物名考』에서 뻐뻐菜를 의미하는

샤걷부로가 苦菜의 異名으로도 서술되어 있어 의문

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 한편 「中혔大解典』에서는

뻐뻐菜는 나오지 않고 田홉을 콩과식물인

�S�e�a�b�a�n�i�a �c�a�n�n�a�b�i�n�a �P�e�f�s�. �(�I피天했있 �) 이라 설명

하고 있으나 이는 상추와는 거리가 멸어 우리 나라

에서 말하는 田홉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한편 「漢朝뼈物名稱詞典』에서 사데풀 �(사리부루 �) 를

국화과의 �S�o�n�c�h�u�s �b�r�a�c�h�y�o�t�u�s �A�.�P�. �D�C�.�( 룹하菜 �,

사데풀 �) 로 보았는데 �, 苦菜인 �S�o�n�c�h�u�s �o�/�e�r�a�c�e�u�s

�L�( 방가지똥 �) 과 모양이 거의 홉사하다 �. 따라서 쌓�}羅

夫老는 상추가 아닌 사데풀 �(�S �b�r�a�c�h�y�o�t�u�s �A�.�P�.

�D�C�,�) 로 보아야 하므로 �r鄭藥集成方』에서 白틀를 쨌

名으로 셈羅夫老라 한 것은 잘못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增補山林원濟￡에서의西土및 �(샤타

올 �) �1�1�) 에 대한 연구가 미홉하여 좀 더 확인작업이

�1�0�) 댐世珍 �. 템 �I�I 쫓字會 �.�. �r �i쏘 �J�. 샤라부루 거 홈�I옳菜 김-東II-f좀매 �r�� ’
�!�J�, 샤라부루 ���1�. -名홈힐 �{핸�F홈헤菜 뻐

비�i 菜 田홉菜 짧音精 �.

�- �3�4�6 �-



�- 상추에 대한 四象짧쟁的 考쩔 �( 터μ �I���:�J �l�.�:�.�i�. 즙 �l딩 �, 줌쫓를 중심으로 �)
�-

필요하다 �.

이상과 같은 논란에서 「뼈훗集�r�i�X�.�}�j�� 에서 �8�f�� 으�l
빼名으로 쓰여진 깎�}羅夫老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침羅夫老를 부로로 보는 것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료가 추가로 발견되어져야만 한다 �. 하지만
料羅夫老를 苦菜의 일종인 뻐�H�H菜로 보는 것은 〈표

�2�> 에서 보이듯이 여러 사료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獅藥集成方」에 쓰여진 �8�i 쓴의 뼈名으로 뼈

註에 쓰여진 料羅夫老는 잘못 쓰여진 것이다 �. 즉 뻐

뻐菜를 의미하는 科羅夫老를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

에 터윌의 鄭名으로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 하지만 이도 西土및가 샤터올로 표기되는 �'�1 홈補
山林웰濟』의 내용이 해독되지 않는 한 논리의 한계

가 있음을 밝힌다

�3�) 상추의 異名에 대한 의미

현대식물학에서는 티츰와 �l피선의 구분 없이 상추

�(�L�a�c�t�u�c�a �s�a�t�i�v�a �1�.�) 로 정리되어 있지만 처음 상

추가 중국에 도입되었을 때에는 �t�J�i�: 플와 패딛로 구분

되었다 �. 하지만 효능과 쓰임에 있어서는 서로 비슷

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1�2�) 우리 나라에서도 터즐와

�I힘울의 효능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 따
라서 白쉰에 대한 異名으로 石즐 �. 生菜가 있고 쩨울

에 대한 異名으로 �l꾀菜 �, 千金菜 등이 있지만 사실상

모두 상추를 지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하지만
상추에 대한 異名의 의띠를 살펴봄으로서 상추의 성

질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상추활 색깔과 맛에 의해 분류하기도 하였다 흰

색이 있는 상추를 白쉰 �. 붉은 색이 있는 상추를 ����

�l익 �. 쓴맛이 있는 상추를 좀 �i슨라 �1�3�) 하였다 여기에서

苦 �i속를 상추의 일종으로 보았으나 꼼깐를 상추가 아

닌 꼽�菜의 웠名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꼼 �i쉰를 어떤

식물로 이해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1�4�) 한편 야생하는 상추를 홈깐 �, 집에서 기르

는 상추를 더쉰로 보기도 하였으니 �I�' 랬類�4 草』

�(�1�0�8�) 에 의하면 .苦펀는 野원와 같다 멈�f 生하는 것

을 빼쉴라 하고 �. 집안에서 길러 먹는 것을 더즐라

한다 .’ �1�5�) 라 하여 꼼�슬와더툴는 같은 것으로 재배하

는 것과 야생하는 것과의 차이일 뿐이라고 하였다 �.
상추를 越江草라 하기도 하는데 �, 다음과 같은 이

유 때문이라 한다 �. 가난한 집안에서 解흉한 훌母가

있었는데 미역을 먹을 형편이 되지 않아 상추를 툴

어서 국을 끓여 먹었더니 산모는 배가 아프고 아이

는 혀���j 更을 누므로 중단하게 되었다 �. 이것을 본

사람들이 상추를 훌母의 금기식품으로 여겨 강 �( 江 �)

건너 �(越 �) 멸리 심었다고 하여 越江草라 하였다는

것이다 �1�6�)

상추를 �J조즐 또는 꽤菜라고도 하였는데 �, 히말라야

지역의 쐐國에서 상추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7�) 당시 �f꾀國에는 빠민족이 살았던 것으

로 알려지고 있는데 �. �r돼뱅에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李빼光 �0�5�6�3 �-�1�6�2�8�) 은

상추가 �l돼뼈에서 온 것을 강조하여 힘쉰로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l돼월라 표기되어져야 한다는 주

�1�1�) 빼�l필臨 �r�j
협補 �I�I�I 林經 �l쩍�r�J�, 뼈土뽀 �J�, �� 名샤타올 댄而無 �f용 和뤘氣尤好 �4 亦乾헛 �:

�*�!�£ 뾰好

�1�2�) 李時珍 �r 本草網目 �r�-�"�.�.�D�.�I�l�i�1�J�P�J�. 主治표服�j면
�*
잊�]�� ������ 베隔 �I지同白 �p�,

�1�3�) 수時珍 �r 本草쩌폐닙 �r���, 티타 �1�. 탑有數種 띤白홈 쩌白힘 色쌓者 �i옥쌓 �!죄 �1�* 홈흩�,�-�R 좁딩 �,

�1�4�) 좀펠와 풍菜와의 관계는 뒤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5�) 홈↑따微 �f 經씻�:�� 얄 ���r�H 훼쓸‘ �4�>�3 윤 �r�,�1�. 좀닫 �J�, 줌터 ���n 용
�t�J�'�:�'�i 也 뽕�t�'�t 용又名싸

�p 今 �A�'�i�f�. 常食꺼白타
�1�6�) 주짧雨 �f

햄國 �H�i 뿔文 �f �t ���,�1�. 았文社 �, �1�9�8�5 �: �3�1�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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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체질의학회지 제 �, �, 권 제 �2호 �1�9�9�9 �-

장을 펴기도 하였다 �1�8�) 하지만 �|써 �( 패 �) 와 �l피 �( 와 �) 는

발응이 틀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
또한 상추를 千金菜라고도 하였는데 매우 비싼 값

�( 千金 �) 의 채소 �( 菜 �) 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 즉 �.�,�'�.�i�.�l�j 뼈

의 使者가 왔을 때 附나라 사람들이 매우 비싸게 상

추씨를 구하였기 때문에 千金菜라 한다 �'�1�9�) 라 하여

상추가 階나라에서는 고급 채소였음을 보여주고 있

다

상추를 生菜라 하기도 하였는데�. 生菜는 날 �( 生 �) 로

먹는 야채 �( 菜 �) 라는 뜻으로 �H월 �. 苦를 �. �I꾀흰 모두를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2�0�) 상추의 품종

중 白줍가 제일 좋기 때문에 白슬만을 生菜라 하기

도 하며
�2�]�)

침�j윌를 生菜라 하기도 하였다 �2�2�) 하지

만 生菜 �( 터즙 �) 와 폐윌는 南北의 기후풍토 차이일 따

름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 즉 램爾泰는 「앓定�}웃時通

考�:�� �(�1�7�3�7�) 에서 .生菜와 �l꾀을는 본래 같은 種인데

南北의 차이로 다르게 적용된 것뿐이다 �'�2�3�) 라고 하

고있다 따라서 生菜가 터감냐 �l꾀
�j선냐의 문제는 의

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生菜는 .날로먹는 나물의 총칭.으로도 해석

될 수 있다 �. 예를 들면 �r�t 홉補山林원 �i햄 �J 어 �1 �l�'�����r 걱 �1�&藏

法과 生菜收藏法이 동시에 소개되어 있다 �2�4�) 여기

에 나오는 生菜는 �l꾀�l쉰만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채소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하
지만 보통의 �4�: 草뽑에 나오는 生菜는 터원만을 지칭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껏�없洛의 「本草從新 �A�0�7�5
�7�)�2�5�) 과 같은 醫뽑에 나오는 生菜의 士治와 효능이

「本草뼈텀』의�H즐 �2�6�) 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

�4�) 상추가 高麗國에서 중국으로 갔다는

것에 대한 견해

�[�"�.�1 촬東繹 ���� 는 짧致짧 �0�7�6�5�-�1�8�1�4�) 이 외국에서

나온 문헌 중 우리 나라에 관계된 것만을 모은 책으

로 純祖年間에 편찬된 것이다 �. 韓致짧은 중국에서

�1�7�) 추時珍 �r本草鋼目 �r�.�J�. �I헬흙 �J�. 時珍 �R 投影乘뿔客揮밟공 홉菜自�l돼國來故名 �?ζ志淵 �r 菜참찮�� 암全폼 �J�, �r�;�0�; 휠 �J�,

�(名稱 �) �f�t�i 名 츄 �l 니 ���n 生菜 �( 國흡讀菜如취 �) 오 又터 �( 부루 �) 니 -名꽤菜오 -名千金菜니 彩乘이 뿔짧車탠에
日 �l웰菜는 自�l돼國來故로 名이오

�1�8�) 추홉光 �r 효峰찢�m兌�r�J�. 菜 �J�, �I웨§菜 名주金菜 按釋史日 뻐國 �f햇者-入월 댐�f�A 以原�{품求得其種 故名 �:�z�:�:�:�:�, 돼 今作 �m�; 恐

非 �.
�1�9�) 劉澈 �. �r�(�i�j�l�. 文뺑廣-뀔芳諾�J�, �r�;�g�j § �J�, �i좁 �)�'�{�j 용코 �I낸國�f횟者-來않�� ���.설 �A求得菜種�. 빼‘之효�델 因名千金菜 �.

�2�0�) 徐有찢 �, �r�.�t�M 힘經 �i齊 �e�X�.�c�.�,、 �J�, �r�� 흙줍�!�J�. 有三種 白닫 훌힐�흙 ��
‘

皆不可헛�;휴‘ 故週日生菜

�2�1�) 李時珍 �r 本草鋼目 �r�J�, 白닫 �J�, 터生菜 而白룹稍美 故園得專稱也

徐命應 �r 本씻 �r�J�. 白휠 �J�, 生菜 ���n�8 § �1�.꾀줍홈할之週名 而獨言 �i�i�i ‘ �B털 �;
홈 以 �n�'�'�'�'�t�:�l�E�e 원힐之主也 �.

�2�2�) 밟世珍 �, 템 �I�I豪字會 �;�.�. �r 힐 �J�, 부루 거 �. 때乎훼닫 빼子좁菜 행呼生菜

�2�3�) 웰爾泰 �r 싫�:�7�E 웠時 �;번ξ�'�.�r�'�l�, 生菜 �J�. �f양據此 �Q�l�m�p 生菜 本是-種 함南北냈숨耳
�2�4�) 빼�I重臨 �r�t 曾補 �1�1�1�.�t�H 또濟ι

�r
生菜收藏 �$�J�, 九十月 �l�' 於쾌南日陽 �l�' 作�t �J�i�J�j�.�; 深며五�R 取雜種菜강 �I�J布之一行 菜-行

土去 �J�j�.�;�-�,�R 便 �I�f�. 以極당짧之 �f 캉
�*
쪼 ���� 힘 �@�n取 �� 然햇 �R菜不採

�2�5�) 닷�f꿇洛 �r本草從新 �r���, 生菜 �J�, 줄 �?흰 힘 �l표 �g훌 �;헨�3얘탔 �����i�j 배隔 �� 氣 져￥熱�:�:�t�t�:�O�F�I 쩍 �W �I�f�-�i���f�f�J�/�W�;�.

�2�6�) 수時珍 �, �r�4�: 草網닙 �r�J�, 티타 �J�, 主治뼈뻐骨 ￥�I�J五腦 問뼈隔야氣 �,맨앓版 �. 解흥�i�!�\�W�i 쩍 �W�,�h 꺼 �l隔 �I�J太小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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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에 대한 四象뼈뭘的 考蔡 �( 터닫 �. �I�r���J 띠 �. 움싣 �. 옴젖를 중심으로 �) �-

출간된 「天緣誠餘』를인용하면서 .겁體�|백에서 사신이

오연 階나라 사람들이 상추씨앗을 매우 비싸게 샀기

때문에 千金菜라 하였다 .’ �2�7�) 라 서술하고 있다 �. 일부
학자들이 이 문헌을 인용하면서 고려에서 중국으로

상추 씨앗을 수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

다 �2�8�)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연 다음과 같다 �.
첫째 �. 土述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짧書에 의하연

상추 �( 페菜 �) 는 돼�l행에서 수입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

다 �.

둘째 �. 宋나라 때 출간된 것으로 알려진 꺼해異錄』

에 .高냉에서사신이 오면 階나라 사람들이 상추써앗

을 매우 비싸게 샀기 때문에 千金菜라 하였다 �'�2�9�) 라

하였다 �. 바로 여기에 나온 高國을 우리 나라 사람들

이 예전부터 상추쌍을 애용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高

麗園으로 잘못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는 �l쐐빼과 高

國의 한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쐐뼈을 高 �l행으로 잘못

썼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이다 �. 韓致짧 스스로도 이

를 인식한 듯 『天減識餘』에서말한 高麗國 �( 高뼈 �) 은

웨國을 잘못 썼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하고 지적하고

있다 �.�3�0�)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F天樣 �p했餘』에 나오는

高麗國은 쐐國을 잘못 쓴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

려국에서 중국으로 상추를 수출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다

�5�) 日 �����I �I홈 �l파의 효능에 대한 인식변화

〈표 �3�) 에서 보이듯이 「證類�* 草 ���, �[�'쨌쫓뚫成方 �J�,

「醫學入門 �[�'�J�. 本草鋼팀』에서 언급한 터쉰의 효능이

서로 같음을 알 수 있는데 �, 바로 이 �8�i 역의 효능이

「東醫寶짧 �J�, �[�' �&�Y�J�J 方』 등 후대에 나온 醫홉에서 언

급한 �l폐한의 내용과 서로 같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아무리 �B 윈와 폐윈의 功用이 비슷하다고 하여도 서

술하는 용어까지 일치함을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

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
또한 �B 플와 �l패를를 설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보았는가를 의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처음 상추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食

爾 �4�: 草』에는 터원만 나와있고 �, 이후에 나온 「證類本

草�J�. �[�'�� 察集 �f�i�X�: 方』 등의 醫혈에서는 터줄의 효능은

자세히 나오지만 파친울는되윌를 설명하는 條文내에

첨가되어 약간씩만 언급되는 정도였다 �. 하지만

�1�5�0�0 년대 후반부터 �2가지 방향으로 白윌와 흙을가

설명되어진다 �.
첫 번째는 白울에 첨가되어 이름 정도로만 소개되

던 �i땐즐가 「本草鋼텀���(�l�5�9�0�) 이후 �F廣훨芳짧 �J�. �[�' 앓

定授 �R훤짧考 ���, �[�' 本草從新』 등에서 독립된 條文하에

효능이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 즉 白윌와 땐줄가 각

각의 조문으로 셜명되고 있는데 주로 淸나라 때 중

국에서 나온 의서가 주류를 이룬다 �.
두 번째는 이전의 醫書와는 반대로 白즐가 힘힐의

�2�7�) 햄致쩌 �r海東繹史 �J�. �r�;�!�i�l�j 힐�� �J �. 흠�l행國使者來 �P업 �A求得菜種 빼之甚原 因名二�F金菜 今챔힐也 �.�(�� 밟識餘 案댄�t��

今�1�t�t 名부루 �)

�2�8�) 추-盛雨 �r햄國料理文化史 �J�, ���t 文社 �. �1�9�8�5 �: �3�1�5�-�3�1�9 쪽

�2�9�) 隔앓 �r�:�,
�I좁왔월 �r�J�, 千金菜 �J�.�/ 돼國 �f햇者‘來 �t핫 附 �A求得菜 �f뭘 빼 �t之표 �1홍 故因名 �r 金菜 今 �i쩍�j룹 �i�l�l

�3�0�) 隊�i�t ‘쩌 �r海東繹史 �.�D�. �r�;�B�; 탑 �J�. 훗�:별容댄 �J�i�I�I�.���; 꾀菜自 �l써國來故名 �i훔
�'�"�1�'�<
앓 �-�z�;�. 自 �i힘麗來 �- 天짧識除 둥自�i합麗來 �. 疑

�l세國꿇 ���} 콤�,國 高國又輕 �i욕 �i힘 �1�M戰 然않 �i용前핏無 �� 國 �1�1�t�. 함판솥후 �(쩔 有쫓 �l꾀部在뻐城北 此疑 �l세國而以其�f具係東횟
꿇�f쩔 �B�.�,�j 믿행戰 未可용也

�- �3�4�9 �-



상추의 종류 표
」
-。

침털 �i�1�t���fÆ© ����ÖH 入짧&훌훌§用 餘끼 同 �8�1�'´ä �

¯Ç�M�+ÖÄ�(�1�1�0�8�)�([‹�)
v}�r�1�f

���M�j�i�\�J�j®ô � �f�l�JN”¾| !펴R헤뼈앤*\ ;패經� 止j뼈iIl\令A뼈8 JI!행明少睡 可常

�1�t�.�¹ �.¼4 ��iÇ �*�\ �Jÿ<˜ß�H�I�] �!�J�i �(Ç 不至폼뼈Ajf後及不可it 令A寒냐J�I�J0��I�J�i�m�J

��ÖÌ�!�t��e¹�(�1�4�3�3�)
�:�r�.�r�"�"���J �J�;µ�

�1 ���U�l�i 4>:후」의 �:�r�.�r�'�"�,�!�"�J�PÆ@ 동일함.

白 닫(�훌夫老} T끓쨌4>:후」의 白 닫와 동일함.

�i�F�tÂt ;읍셉�랬 �)�I�!ÖÌÖÌ�-¿��I�] �U�t�i �Ó��,�IÅS ’tR훨用什'IE냐j取 欲治ttf흉쫓止짱.

Ñ¨ÖÌ¿ÔQe•€�(�1�5�7�5�)�(f��) 白쉴.
ˆÜ�i�W�)�F�J�' �f�l�JN”�8�i �r�7�l�1¿�–”¾•�i�I�l�U°É}“g
 去口*\ 令A빼8 JI!행明少睡 可常it

之 X��.¹è ��iNä�%0��I�H�H�H�t�¹×I°Ð�J�.

�j�(�-�1�j�i´ä�·
王治flJ표훨 �iÓ(}“�"�l�i�e I펌뼈隔 끼띠白Iii ÿå�I�J�*�\X��i�\�J�jÁI�.�:�tSãÅY v}¾|�]�1�"�' f��1�1�f�t

팀 꽤컸i十 ÿå�I�J IJ、便 殺蟲ttf용
本草鋼 �9 �(�1�5�9Çt�(f��)

s‹l»ˆÜ�i�W�1�J�' ￥IJ五없 �IÕt¿��D�f�i�j���� ;패經服 止牌*\ 令Afl훨白 뺑,明少睡 可
白플 ^8�i�tNK�. 解熱훌酒1!j 止ifii몹利大小陽.

홉갈i(부루)
:t補1{Jj↑풍利五藏 I펴뼈腦훨�\ ;냉經빼 令A빼白 團明少睡 �1�.�t�H�t�o�-�x 0今g_Ñ¨ÖÌ�,�uÅS�(�1�6�1�3�) A菜中常it흉 ‘번冷A食則뼈冷 然不至품뼈A

白플 性p.t;rhJ뀌同찌흩其形亦WI以而꺼白毛

�j�1�J�-gQe°e¹�(�1�6�8°| �i�1�'�t��ÖÌ 通利五홉 �R¿�•f���u�\ 多it밴t令
SÊÆx�je¹�(�1�7�4�9�) �;�e�;Ç��(½€¸û³Ù�) ˆÜ�i�\�J�j�1�J�" �f�i�J�E�.×i •‹�i�j���i�jÊLÎè�����\�l ¯d�*Ê¼�R�� �회白 g뽕‘明 少睡 ®ô���t�t�P�x�.�(^8�i�t �I�J�i �iÂl�)

�i�F�t�g 功同白|쉴 X能꽤Rit 殺蟲tt꿇. 子 下Ri十 패小便 f읍1흉i홉陰R훨下血

本草從新(175끼(뼈) �t�J�H�J�J�t�F�fÅÐ�*�'�1u(

生쫓 �f�l�JN”Éç �iÓ(}“�I�I�i�R �B�I�J�RµL¿�¾•�� 解熱꿇i햄#! kb�Iº¹�f�l�J���iÖHÉçe°}è�(�1�7�9�9�) a파룹(부룻동) �l�j�1�J�-gQe°e¹�JÇX �;�e�;��Â¬Æ@ 동일항.
뽑宗얘益(186끼 5훨뜰(상춰) i냉￥IJ五置�9µL–”¾€�J�-�=�J�I�<�\ 多쇼핑冷. 子王下R꽤小便e¹ÊTT�Éç�(�1�8�8�5�) 홉즙(상춰) 뼈R쩌훌훌 i돼제표&훌 過發冷. 子下￥L꽤小便Ñ¨ÖÌe¹e°Éç�(�1�9�1�5�) 흙줍(성히때) 順五빼*\ 通영u十 利小使

�- 사상체질의학회지 제 �1�1 권 제 �2호 �1�9�9�9 �-

〈표 �3�) 白닫 �, 맨 �]쉰의 효능

條文내에 포함되어 설명되거나 �. 오히려 �B울는 보이

지 않고 힘원만 설명되는 경우이다 �l�" 醫學入門』

�( �1�5�7�5�) 에서는 흡틀의 새로운 효능이 첨가되어 중요

하게 다루어지는 한편 白를는 �F證類本草』의 白즐와

내용은 일치하지만 �i협줄의 條文하에 부수적으로 다

루어지고 있다 �(�1�' 뽑學入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

은 「東醫寶짧 �.�1�(�1�6�1�3�) 에서는 꽤즐의 내용이 이전에

나용 醫홉의 白�i뜯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東짧寶

뿔』의 白츰는 �,�N�;�� 에 포함되어 아주 적게 언급되고

있다 �. 더 나아가 「뾰짧寶뿔 �.�1 ° �1후에 나온 우리 나라

醫훌인 �f�J 깐村新方 �l�"�.�1�. 及뼈方 �J�. �l�"濟聚新잃 �J�. �f�' 훌훌 �"
�.�;�F 뼈

깜���. �r 方훗合짧ι �l�"뽑方新짧』 등에서는 터한가 보이

지 않고 홈슬만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는
후대에 오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白즐대신 흙즐가 널

리 재배 이용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이상에서 말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상추

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터울의 효능이 주로 설명

되어졌으나 후대에 오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흙즐가

주로 설명되어지고 �, 중국에서는 白원와 �i댄흘가 각각

의 조문으로 설명되어진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白

한대신 �I센원의 사용이 많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l�"�J�k 뽑寶짧』에서 터원와 �l젠한를 혼

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나 이에 대한 연

구는 다음으로 미룬다 �.

�- �3�5�0 �-



�- 상추에 대한 四象짧學的 考쩔 �( 터김 꾀 �j딩 �, 줌다 �, 줌쫓를 중심으로 �) �-

〈표 �3�) 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각 의서에서 말하

는 티쉰와 �1�(�0�\�; 한의 효능은 서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 즉 상추는 주로 五鷹을 편하게 하

며 막힌 웹떼을 통하게 하여 뼈隔뺨氣를 풀어주는

작용이 있고 �, 상추씨는 추�L�i�t 과 小便이 잘 나오게 하

는 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性寒味苦한

상추는 몸이 冷한 사람과 旅훌歸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니 먹으면 좋지 않다고 정리될 수 있다 �3�1�)

�6�) 상추의 쓰임과 효능

다른 민족과는 달리 우리 민족은 상추쌍을 매우

즐겨 먹었다 유라시아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하여

당시 전세계를 호령하던 元나라 황실에 상추쌍문화

를 가르친 나라가 우리 나라 �( 高麗 �) 였다 �. 특히 상추

에다 밥을 짜서 먹는 상추쌍은 고려사람들이 매우

즐겼던 것 같은데 �. 이에 대한 기록이 끽활東繹잊』에

나온다 �3�2�) 元나라 詩 �A 楊允쭈의 詩에서도 고려상

추를 극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해당화는 꽃이

붉어 좋고 살구는 누러 보기 좋구나 �. 더 좋은 것은

고려의 상추로서 표고 �3�3�)
의 향기보다 그옥하다 �'�3�4�)

라하였다 �.
현재 밝혀진 바로는 상추줄기의 우윷 빛 진물에는

짧痛과 麻解작용이 있는 ‘라쿠루신.이라는성분이 있

어 상추를 먹으면 잠이 잘 오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

져 있다 �3�5�) 이 우윷 빛 진물이 精뻐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件과 관련하여 고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고추밭이랑 사이에 심은 상추가 효과가

더 좋다라는 속설이 생겨났다 �.

상추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白줍와 �l꾀
�j줍 �2가지로

크게 분류하였는데 찌흰내에서도 줄기가 흰 백상추

가 적상추에 비하여 더욱 좋다고 하였다 �3�6�) 같은

상추인데도 왜 백상추가 더 좋을까라는 의문이 남는

데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이는 서

늘한 기운이 있는 상추를 五行�t 金으로 보았기 때

문에 金에 속하는 터色이 火에 속하는 �* 色보다 더

상추에는 어울린다고 보았던 것 같다 �. 따라서 서늘

한 성질이 있는 상추를 가을에 먹는 것이 더욱 좋다

고 보는 견해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 �3�7�)

사상의학적으로 살펴본 상추의 효능은 다음과 같

다 �. 보통 少陽 �A의 大便전없이 오래되연 熱이 풀리

지 않아 훌陽이 �t 昇하지 못하고 흉휴되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뜨거워지는 뼈隔熱뾰이 나타나는데 �.
먼저 火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뼈煩問像의 조짐이

먼저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3�8�) 따라서 冷性이 있으

면서 홈味가 있는 상추를 성격이 급한 少陽 �A이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여 스트레스가 쌓임에 따라

가슴이 답답해지며 열이 뻗치게 되는 뼈隔熱효 또는

�3�1�) 柳重짧 �r�t 홈補山 �f�M 옆�i햄�. �r�J�. 옆힐 �J�. 微毒 多益�A 然 �,뽕‘ �i�t�A 及慶鎬 不可多食 此草白蟲不敢近 �t�t 觸之 �B�J�I�; § �.

�3�2�) 韓致짧 �, �r�i 홉東繹史 �r�J�, 홉뜰 �J�, 高밟 �A 以生菜잃飯食之 �.

�3�3�) 趙延俊 �r 及 �j�j�J 方 �r�J�, 麗짧 �J�, 표고 �. 平�#無뭘 ↑兌빼間뽑�J�r�. 며�j 챔 菜中香美

�3�4�) 행致평 �r 海東繹史 �J�, �r��짧 �J�, 짧 �[不似花�*�H�f 흙子꺼如 �E�r�. 뚫良 更說 �i흩麗生菜好 뺑輸山後꿇짧좀
�3�5�) 수盛雨 �r輪國料理文化핏 �J�, ���!�o�t�J�H�, �1�9�8�5 �: �3�1�8�-�3�1�9 쪽

�3�6�) 洪萬避 �. ���I�I�I 林經濟�. �r�J�. 種 �i원듭‘ �J�, �1꾀 �P�E�l 효者�佳 쌓훌 ���'�'�.�J�; 六月침 �f�.
�3�7�) 柳重歸 �. �r�1�{�1 補川林經 �i齊 �r�J�, 꾀털 �J�. 白홍葉廣者 �{초 色쌓葉俠홈 �;�.�� �:�$훌 �3 ￥ �1�f�t�.�- 美 秋食尤 �f圭 �.
�3�8�) 주 �{뽑馬 �r東뽑룹世保π �r�J�, 少陽 �A 띔受熱裡熱病論 �J�. 少陽 �A 훌熱�1힘 �R떼 �F홈熱끊 受病之初 雖有 �8떼 �f�f�l 問操之機驗

而其機不흙-願 則執환짧兒 而用榮太 �H免也 若 �f멧少陽 �A病 뼈 �.�t�1�i�� 폐행之險 용�M�'�� 짧出
�{햇 �A可찢 �H�I�J 其病 �E險 而雖�s

�f 얄 �=�f�. 용 �r
며없 �A깎원펴 �J�. 少 ��융 �A 太便不꽤 �R깨떼隔 必‘���r�J 烈火 �.

�- �3�5�1 �-



�- 사상체질의학회지 제 �1�1 권 저�1�2 호 �1�9�9�9 �-

火病 �(흉火病 �) 에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

다 �.�3�9�) 보통 상추에는 신경안정 �. 진통 �, 최면 작용이

있어 불연증 환자나 신경과민 증상에 사용하면 좋

다 �. 또한 시원한 상추를 먹으면 머리가 맑아져 뻔 �H셔

하게 되며 �. 熱이 솟구쳐 나타나는 뼈痛에 쓸 수 있

다 �. 하지만 몸이 차서 설사를 자주하는 少陰 �A의 경

우에는 오히려 冷病에 걸리기 쉬우니 많이 먹는 것

은 삼가야 한다 �. 또한 授원中인 임산부가 많이 먹으

면 아이가 청색변을 보게 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
상추의 특성을 이용하여 생활에 응용하였던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李時珍 �0�5�1�8�-�1�5�9�3�) 의 �r�*
草鋼닙 �a 어 �] .상추에는 毒이 있기 때문에 별레가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 뱀이 상추와 접촉하연 눈이 멸게

된다 사람이 中毒되면 생강즙을 먹어 풀어낸다 �'�4 이

라 하여 상추는 뱀과 별레와는 서로 상극임을 밝히

고 있다 �. 이를 우리 나라에서는 규방에서 응용하였

으니 �;�, �.�,댄虛 �I빼 李 ���0�7�5�9�-�1�8�2�4�) 의 �r�r 휩間혔뿔』에

의하면 .뱀이상추에 스치연 눈이 머는 까닭에 감히

상추밭을 지나지 못하니 상추를 많이 심으연 뱅이

적다라 하여 상추를 뱀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

의 의미로 활용하였다 즉 허물을 벗기 위해 엠分이

펼요한 뱀은 소금이 함유된 간장 �, 된장 등이 있는

장독대에 잘 출몰하게 되는데 �, 장독대 옆 텃밭에 뱀

이 싫어하는 상추를 심어 뱀의 출현을 방지하는 지

혜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 또한 상추에 벌레를 풀리

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옷감의 보관에도

활용하였다 「山林經濟』에.옷감에좀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려연 端午디어�l 상추잎을 채취하여 옷상자 속

에 넣어두면 좀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 �4�1 �)
라 하였다 �.

또한 붓을 보관하는데 이용하기도 하였으니 �r 山林

원 �j햄�a 어�l ‘ �*城가 黃連과 상추를 끓인 불에 輕松을 개

어 붓끝에 찍어 말려 두었더니 좀이 슬지 않았다고

한다 갱
�)
라 하였다 �.

�7�) 상추의 생리현상에 대한 한의학적 해

석방법

마늘 �. 파 등이 속하는 �A�l�l�i�u�m 속 식물에 �i찌�i�:�.�:�l 암異

的으로 기생을 하는 고자리파리를 통하여 �A�l�l�i�u�m 속

식물이 �i닮熱↑�# 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듯이

자연생태계를 살펴봄으로서 한의학적 재해석이 가능

하다 �4�3�) 따라서 상추도 자연생태를 살펴봄으로서

상추의 冷性이 있음을 역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 이
는 한의학과 농학을 접목시킴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새로운 한의학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
갓 채종된 상추 종자는 비교적 수분함량이 많고

休眼중에 있으므로 高溫期에 파종하면 발아가 되지

않는다 �. 또한 휴연기간이 지난 종자라도 �3�0�'�C 이상의

高溫에 �1�5 �- �3�0 시간 노출되연 발아율이 급격히 떨어

�3�9�) 뾰쭉 �r 교원건강상담실 �- 상추 �r�J�, 輪國 �Q�X�t풍新閒 ���, �1�9�9�8 年 �5 月 �1�8 日字
�j出휴

�:
’

�r
상추 �( 센닫 白힐 �) 에 대한 한의학적 이해 �r�J�, 선구자 ���, 제 �3�4 호 �. 김상진기념사업회 �, �1�9�9�8

�4�0�) 주時珍 �r 本草鋼目 ���, �r�;�r�.�1�d���i�J�, �;�F�:�;룹有毒 白蟲不따近 양 �}댐觸之 �Q�I�J 目碩不兒物 �A�r�t�' 其많 以훌 �i�t 解之 �.

�4�1�) 洪萬選 �, �r�t�J�l�f�M�� 濟 ���. �r�l�W 뽀 �J�, 바衣
�,�'�1�\ 짧얀法 端午日 取 �;�F�:�;�P�} 흩 置於뼈 �M�:매 �Q�I�J�U 옳不生 �.

�4�2�) 파萬選 �. 이 �I�l�f�* 經齊 �.�1�, �r ��짧 �J�. 東�t皮以 �M�-�Q�l�i�;�f�.�t 털힌�i 꺼� 調힘 ���t�) 훨‘筆 ���t�j�!�i 훗乾收之不따 �.
�4�3�) 뾰 �:

홉
�r
마늘 �(人감 �) 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 �- 人 ���!�f�.�. �I�J 、감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r�J�. 사상의학회지 �.�1�. �9�(�2�)�.

�1�9�9�7�.

�f出때‘ �r
따菜類에 대한 文얘�k�i�3�(�j 끼�g察 �- ‘人감 �I�J 、참 �I�I�' 싸 전을 중심으로 �J�.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1�9�9�9 �:

�7�4�-�7�5 쪽

�- �3�5�2 �-



�- 상추에 대한 四象훌훌뿔的考쩔 �(�8 닫 �. �I센닙 �, 줌힘 �, 줌菜를 중심으로 �) �-

지는 특정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을재배를 위하

여 여름에 파종하였을 때 자주 발생하는데 �. 종자에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低溫 �(�4�-�6�t�) 에 �3�-�5 일

저장하였다가 파종하면 해결된다 �4�4�) 이는 한의학적

으로 다음과 같이 재해석된다 �i쉬件이 있으면서도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상추에 발아조건이 맞지 않

는 여름에 싹을 틱우려면 �. 인위적으로 서늘한 기운

을 상추에 줌으로서 상추 스스로 조건이 맞다고 착

각하게 하여 �1�*�1�f�K 打破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
이는 가을에 파종해야하는 �*‘’짧�i�f�. 찢類를 봄에 부

득이 파종해야할 때 저온 처리하는 春化處理

�(�V�e�r�n�a�l�i�z�a�t�i�o�n�) 와 서로 유사하다 �. 즉 추파맥류를

�1 �-�l�O�t 하에 일정기간 저온 처리하면 秋 �}짧性이 타

파되어 봄에 심어도 써穩가 가능해지게 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4계절의 기운 �( 溫熱뻐寒之氣 �)

이 필요한 추파맥류를 가을에 심지 못하고 봄에 심

게 되었을 때에 인위적으로 가을겨울기운 �(땐寒之氣 �)

을 줌으로서 서늘한 기운이 있는 맥류에 균형을 맞

추려는 현상과 같은 것이다 �4�5�)

또한 상추는 날씨가 더워지연 抽훌現象이 나타나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름에 수확하는 상추는

서늘한 高冷地에서 많이 재배하게 되는 특성이 있는

데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冷性이 있는 상추

가 너무 더운 날씨가 되면 생육조건이 맞지 않는다

고 생각하여 스스로 種子를 빨리 만들어 다음세대를

기약하는 기전이라고 볼 수 있다 �.
한편 �i共萬選 �(�1�6�4�3�-�1�7�1�5�) 은 �'�2�-�3 월경에 상추

를 겨자와 같이 섬어 �6월에 종자를 수확하고 �, �7월에

다시 심는다 �'�4�6�) 라 하였는데 �, 왜 겨자와 같이 심으

라고 했을까 의문이 듣다 �. 겨자는 법고 따뜻한 성질

이 있는 것으로 상추와는 서로 다른 성품이다 �. 서로

다른 성질의 작물을 같이 심어서 어떤 효과를 유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였는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

�3�. 苦菜와 苦한

�1 �) 苦菜에 대한 정의

현재 苦菜가 어느 식물을 지칭하는 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 �<표 �4�) 에 정리된 바와 같이

�1�9�7�7 년 중국에서 출간된
�F
中聚大앓典』에서는 苦菜

는 �S�o�n�c�h�u�s �o�l�e�r�a�c�e�u�s �L�( 苦즐菜 �, 방가지똥 �) 를 지

칭하지만 山�i협원 �( 왕고들빼기 �)�, 水業첼 �(산씀바귀 �)
�0

黃賴菜 �(뽀리뱅。 �D�o 山苦훨 �(선씀바귀 �)�, 山硬菜 �(숫잔

대�)
�0 �!�I�I 貝母 �(패모 �)

�0 敗醫 �(뚝갈 �)
�0 龍쫓 �(까마중 �) 등 여

러 식물의 異名으로도 기재되어 있다 �. 즉 맛이 쓴

�(苦 �) 채소 �(菜 �) 라는 뜻인 苦菜는 방가지똥만 지칭하

는 경우뿐만 아니라 맛이 쓴 식물의 통칭으로 여러

식물의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따

라서 문헌에 따라 苦菜가 지칭하는 바가 달라 혼동

의 소지가 많아왔다 �. 또한 『中聚大앓典』에서는좀菜

를 苦를菜 �( 방가지똥 �) 을 기원한다고 하였으나 좀원를

�L�a�c�t�u�c�a �v�e�r�s�i�c�o�l�o�r �S�c�h 라 하고 있어 혼동의 소지

를 남겨두고 있다 �.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苦菜를 �C�D마타리

�(�P�a�t�r�i�n�i�a �s�c�a�b�i�o�s�a�e�f�o�l�i�a �F 敗뺑 �)�, �(�2�) 방가지풀�4�7�)

�4�4�) 表鉉九 外 �r 菜흙�c園향各論 �J�. ���x�i 社 �. �1�9�9�7 �: �3�4�3�-�3�4�5 쪽
�4�5�) 쐐품 �r

찢類의 春 �1�t�J�� 理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 農家月令을 중심으로 �r�J�. 사상의학회지 �J �, �1�0 �( �I�)�. �1�9�9�8�.

�4�6�) 까萬選 �, �r�i�l�l 林經濟 �� �I
�r
種 �1�\�'�I�J���l�, 二三月問 與유子同障 추六月收子 ���J 휠於七月

�- �3�5�3 �-



식 물 명 작l 名 1엇 名

�:�5�:��
�S�o�n�e�h�u�s �o�l�e�r�a�e�e�u�s �L (꾀 갑향, 방가지 셨, 8, �l�f�i�}�'�,�' ��I �,�'�(�"�'

�)�.�;Æ©�, �i�r�i���, ¼��f�:�!�. ��I�f�"�i�, 파-혔, Ã�Ó�Õ¥�,�mÕ¥�I�t�, �u

똥) �p�, 꾀삐,'k휴폈, €��-Ê�Õ@�:�r�'�{�, 뼈십향, 긴,I죄향

Õ<�I�:�P �L�a�c�/�u�e�a �v�e�r�s�i�c�o�l�o�r �S�c�h ¼��HÎY�, 잃l터, ÅÈ�f�-�{�'ƒÜ

�I�l�l�t�i�;Ñ8 �L�a�e�/�u�e�a �i�n�d�i�c�a L(왕고들빼 기)
���:Ö��, ���fu�Ö��, 土|꽤델, ¹è[P�,�/�.�,�. �.�.�'�f�t�, ���-®LÖè�, ���f�;�f�.�1�;�p�, ��¾|�����J�t�,

°Œ�1�:�,�1¯€Õ¥�, º…�fY*�j�.�f
水쌓첸 �L�a�c�/�u�e�a �r�a�d�d�e�a�n�a �M�a�x�i�m�(À°Å�¼�­À�) �I�I�,���:ƒÜ

ÖÌ�H�I�!�!®¼�Z �Y�o�u�n�g �j�a�p�o�n�i·` �D�C�(¿@ 리 뱅 이) 꾀j훌쨌, �c�:�:�t�R×4�I ���:�(�£Õ¥�, �L�I�JÉÜÕ¥�, 土자菜, 뽀f까뼈,�f����
�I�f�, 갯;頭암 파

\q�:�t�i�m � �l�x�e�r�i�s �e�h�i�n�e�n�s�i�s �N�a�k�a�i�(Á Å�¼�­À�) 꾀 ���, �-�¹�f�{•ð�, 小줍찢菜, Æ3Ÿ °€�'�[�,�/�J0��.���:�Q�, �1»ü�r�m�T�,�\ 원i ,fit
까, 小펀1'1

山便菜 �L�o�b�e�l�i�a �s�e�s�s�i�l�i�f�o�l�i�a �I�a�m�b�(Â+Ç”³��) 파-菜, 太헥!半!fJili,�n용,��/�;�X�,�f�, 水Q菜, {ÀÉ
�H�E�, 水슨1菜

川당母 �F�r�i�t�i�l�l�a�r�i�a �e�i�r�r�h�o�s�a �D�.�D�o�n�(Ó( 모) �t�5�: Ãh�.�'�o�f�, 웰, 黃훌, �J�U°å�, Ì"�i�f�<�.�, �nr6�, 혔했/ Âp�J�E�, ÿå���fÆ�

�!�&ÅJ
�P�a�/�r�i�n�i�a �v�i�l�l�o�s�a �J�u�s�s�(¶•¬��) 하‘菜, �a�uÂë�,�1�m×˜�,o¤�IÅJ�, g얻셀, ��Ì>vÊ���.�:�, �uoˆ�,º‡�fÉT�-Õ¥�, 줍

�P �s�c�a�b�i�o�a�e�f�o�l�i�a �F�i�s�c�h�(¹ÈÐÀ¹¬�) �gÖIƒÜ�,�i�s �'�I�'�iQl�,ŒF���H�<�:�, �iÅð�1�f�i·d�I³Œ®4�-ÊÓ�, ���:�B

8쉴쫓 �S�o�l�a�n�u�m �nÀÝ�r�u�m L(까마중)
꾀:향, 낌쫓, €����I�U�UÓ�È �, 天써i了, Y)�f�i�r�iÀ•QR�,�r�-Y'�l�i�r�i�, 敎

兒파,後il子,水뻐,天t민젠,老앨R양짧단;i

�- 사상채질의학회지 제 �1�1 권 제 �2호 �1�9�9�9 �-

〈표 �4�) �U�' 中쫓大짧典」에서의 좀菜

�(�S�o�n�c�h�u�s �o�J�e�r�a�c�e�u�s �L 좁흩 �>�'�(�J�) 貝母 �(꺼 �'�i�t�j�J�J�a�J�i�a

�u�s�s�u�r�i�e�n�s�i�s �M�a�x�i�m�) �, �@왕고들빼기 �(�L�a�c�t�u�c�a

�i�n�d�i�c�a �L�)�. �(�5�)龍쫓 �(�S�o�h�n�u�m �n�i�g�r�u�m �L 깜도라지 �)

등의 異名으로 정의하고 있어 �,�4�8�) 홈菜가 방가지똥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물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詩經』에 나오는 苦는 홈菜를 의미하는

데 �4�9�)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을 지칭하는 지에 대하

여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

그러나 본고에서는 苦菜를 넓은 의미가 아닌 좁은

의미로 방가지똥�(�S�o�n�c�h�u�s �o�J�e�r�a�c�e�u�s �L�) 만을 지칭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다만 방가

지똥이 고들빼기 �. 왕고틀빼기 �. 산씀바귀 �. 사데풀 등

과 서로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

음을 밝힌다 �.

�2�) 苦뜰에 대한 인식

홈즐를 어떤 식물로 이해하는가에 대승얘 논란의

소지가 있어왔다 �. 졸菜와 홈틀의 차이는 야생종과

재배종의 차이일 뿐 사실상 같은 식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와 �5�0�) 苦흘를 홈菜와는 전혀 다른 식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 이에 우리 나라에서는

홈즐와 홈菜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파한다 �.

�4�7�) 우리 나라 식물도감 �(추昌뼈 �r大함써윌物 �I훌 �!짧�.�J�. �M�t뼈�j섭�:�. �1�9�8�2�) 에 의하연 방가지풀은 방가지똥으로 보아야 한다

�4�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r 동의학사전ι �. 여강출판사 �. �1�9�8�9

�4�9�) �T 헬따 �r픔名多짧�r���. 홈 �J�. 朱子 �R 홈줌菜也 �'�t�I�l�l 田及뿜 �r�j�1 得흙뼈�� 而美 �1�L�� �n 홈所謂童셨也‘
�5�0�) 추時珍 �r 本草뼈닙ι �r좀菜 �J�. 時珍 �R 줌菜 ���n 줌

�,�I�I�.�.�n
也 �� �f�(�:�1�;�' 呼 �� 홈힐 實-物也 �.

�- �3�5�4 �-



�4�'�u��Ç| �4�uƒÜ

�t�!�!�'���f�i�4�>�:�1�;�!�(�l�l�0�8�)�([‹�) �'�i�!�i�p 하菜

×˜�1�1���'�tg��(�1�5�1�7�) 샤라부루 (암!￥菜, �'�i�!�i�'�i�!�{�' Óü�p�, �-�i�H��ƒÜ�,�f�l�l�j�A�AƒÜ�I 田좁菜)

�4�>�:�i�,�'�i¿� �� �(�1�5�7�8�)�(f��) �-�& �S�t�� �(�i�J�� �& �P�. �-�&�i�'�/�l�j�i �� 째힐 老홈�* 大잡菜)g_×i�§[öÉç�(�1�6�1�3�) �4�uÒø 식화 �(�n�J�S�, 째닫) �-�I�TƒÜ 고갖바기 (進쌍)
��ÖI���tb�e¹�(�1�6�3�3�) �T�I�§ �名 a��{�]�Ig*

�;ÿå�;ÖI˜^‰ã�(�1�6�9Çt �'�1�!�iƒÜ 샤태올 (田홉)
T��xÊ�‰ã�(�1�7�4�8�) �"�4�uƒÜ 씀바괴

�J�kÇ‰�je¹�(�1�7�4�9�)
�4�'�"ƒÜ

고달바기

�!�f�tˆÜ�I�I�Iùô}“oß�(�1�7�6�6�) ���.�.�.�,�j�-�u²ë 식화 �4�uƒÜ 고굿바기

ÉÜ ��GÖH˜^‰ã�(�1�7�6�8�) �4�uƒÜ 씀바괴

�* ÇŠ�(�1�7�8°| 품�m名架花 �(�:�c�r �i�l�l�[�, º‡�fƒÜ�)

riÉç�(�1�8�0�2�) �'�1�!�iƒÜ 무임 톨뢰 �(�'�i�!�i�i���, ƒ6�,�'�.�'�,�, ���, 浦公英)�#�te?Â•ÖÌ�(�1�8�3Çt �菜 고덜박이 (꼽뜰, 폼i힐, 偏닫, 遊쌍, 天香菜)

物名 €��;�(�1�8�3Çt �4�'�"ƒÜ
고돌비, 씀엔L 샤걷부로 (품털, 遊쭈, 없탑, 老e菜, 天香菜, �$�, �e�, �'�i�!�i�W�I�.�,

꼈兒菜, 吳쫓)

표뻐↑iT文홉훌散챔(1850)
�"�4�'�"ƒÜ

쓴박괴(샤태올)

�*���fÖI�-ÖÌ�(»øÀÁ�) ;폼菜 고갖바기

廣�才物諸(미상) f캉菜 고돌비 �(�$�, �S�, 풍즐I 野즙!I È€�n�, 遊좋, 없틀, 老됐菜, 天香菜)

良 方金fJ-(미상) 풍줄 식화 줌흉*고들박이ƒÜ�&���J×`ÖÄÖH�(�1�9�0�9�) 좀菜 쓴바구,고잣바기,쓴나물,쇠화 �(ƒ6�, ÔˆÒÀ�.�,�, 1캄贊, 遊좋l 앓즐, €��I�J�jƒÜ�,
天香菜)N‹ri´�T
R%z1�gÿå���(�1�9�9�0�)�(N-W��)

�4�'�"ƒÜ
(買菜, 홉줍, �f�i�f�l�, ƒ6�, •J���)

상추에 대한 四象햄웰的 考찢 �( 터니 �'�"�, �r��
’

�J 딩 �. 줌길 �. 줌젖를 중심으로 �) �-

〈표 �5�) 홈딜 �, 홈菜의 명칭 변화와 異名

�. 품�� 은 좁菜를 잘못 쓴 것으로 추정됨

〈표 �5�) 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좁슬에 대한 호칭

은 農書 �. 뺨書 등에서 식화 �, 愁伊未 �(쉬화 �) �. 않花 �( 시

화 �) �. 쇠화 둥으로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 반연 홈

菜에 대한 명칭은 類뽑 �. 용홉書 �. 農홈 등에서 서로 다

르게 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즉 �r�* 뺨寶짧�.�!�I�.

�l�"�,�& 었�]方 �.�!�I�. �l�"�t 홉補山林經濟 �r�.�!�I�. 農政會맞 �.�!�I�. �r�4�>�:�l 흩精 �i�t�f�.�.�!�I�,

「廣才物짧』 등과 같은 뽑품와 農합에서는 홈菜가 고

굿바기 �. 고달바기 �. 고덜박이 등으로 표기되고 있으

나 �r譯語類解 �l�"�J�. 同文類解 �l�"�.�!�I�. 쫓語類解 �J�. �r五해�H�I�T 文

長쫓散精』 등의 類홈에서는 苦菜가 씀바괴 �, 쓴박괴 �.
샤태올 등으로 표기되고 있어 서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또한 「物名考』에서홈菜를 고돌비 �, 씀

빅 �. 샤딛부로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l�"菜흙我�i흠全

좁』에서 쓴바구 �. 고잣바기 �. 쓴나물 �, 쇠화 등으로 표

기하고 있어 苦菜에 대한 한글명이 서로 혼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

�- �3�5�5 �-



�-�c�r�P�, 옵菜 효능

ÅT�'�i�s
NE�i�t�fÅS�#�� �wa ���JSA0
ÆÐ�n�� �.�f�I�JN”¾| �f�i�RN‚_Œ¼•�*�'�UÖ¨�w 雖冷&갚A. �f�R
士亦白Uli及�티 �i�t��

���j�H�;�j�/�t�>�: ÖÄ�:�(�1�1�0�8�) 土표에i쩌,*( I값았뽑便 �RÇ5•¯�IÇ5q±°Ð�J�t�j�� 惡없 NE�i�j�l��Ç7_ÃvÊ�*�( �엔짤少l싸
�4�uƒÜ

*파身매-t老뼈‘an.寒 l려써不老

�mÖI���.�!�tb�e¹�(�1�4�3�3�) �'�i�!�i�p�. a��f�J�tg* �T�v�.�>�.�1�1�.Ê��4�:���JÇX 칸타와 같음.

Å‘�f�*Qe•€�(�1�5�7�5�)�(f��) �4�uƒÜ ￡五鷹깨,*ll값줬원*￥ 8뭉빠i옵熱냐'fX 惡1합 久ij�安心益쳐 g떻혔少IR

4:후:鋼g (159이 �4�uƒÜ
�?�����M�4�:���JÇX 4u듭‘와 같옴

�TÉç���4�>�:ÖÄ�JÇX �4�uƒÜÆ@ 같음

�'�c�r�-�P 식화
*힘身少陣 ���JSA0
ÆÐ�n�� 힘l五藏 힘f�‘f필 –Ö�iÂl�!�I�ivÊ�A 可久itι. ↑R土g_»XÖIÌ"Éç�(�1�6�1�3�) 까; sUlj及셉�햇

�4�'�"ƒÜ
고갖바기 王五훨깨;*(�냐J熱 安心神少睡Iv.. 標현�휩

SÊÇ‰�je¹�(�1�7�4�9�)
�4�'�"ƒÜ

고탈바기 王五짧깨;혔i 去中熱 安神少R훌IV.했惡협

t융補 �[�l�l�f�HÊ¼oß�(�1�7�6�6�) �'�c�r�f�i�i 석화 今At동菜生'It.或A쥐菜합냐JovÊ�A�o

f암菜 고긋 바기 s‹N”¼ �U�G�*�t �� °Ð�J��

�* ÇŠ�(�1�7�8°| �'�c�r�i�i�j � ¶%�i�t 令A빼白 뼈‘明少陣패十二經Me解熟향 可久食

�4�.�:�1�p�:�f×Yƒï�(�n�] 상) �4�uƒÜ 고갖바기 7*갤;細딩J의 �;�U�.�;�uƒÜÆ@ 같음

ƒÜ�i�f�f�.Õˆ�t×4��ÖH�(�1�9�0�9�) �4�'�"ƒÜ 쓴바구t 고잣바기,
￡治표홈$*( [‰�,�c�oy^ 少睡 X엠파惡휩뼈益A可久it

쓴나울,걱화

�- 시상채질의학회지 제 �1�1 권 제 �2호 �1�9�9�9 �-

〈표 �6�) 줄필와 폼菜의 효능

이와 같이 類뿔와 醫書에서 사물에 대한 인식을

서로 다르게 한 것을 小쯤과 野쯤의 경우에서도찾

아볼 수 있다 小根菜와野쯤은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譯語類解���. �r 同文類解 �r���o 쫓語類解 ���. �r物

名考�,�� 같은 類뽑에서는 小根菜를 을랑귀라 하였던

반면 �r
東뽑寶짧�r�.�D�. 及 �Y�J�J 方 �r���o 良方金 �f�b 같은 뽑홉

에서는 野쭉、을들랑괴 �. 들랑이 �. 달낭귀 등으로 표기

하였다 �5�1�) 따라서 類書와 짧뽑 �. 農합가 훤物을 인

식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는데 �. 왜 이렇게

되었는 지에 대하여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

한편 李짧煥 �0�6�8�1�-�1�7�6�3�) 이 자료를 모으고 그

아들 李載威 �0�7�5�5�-�1�8�2�5�) 가 정리한 「物짧�; 에서 苦

菜를 무임등뢰라 하였으나 자료가 부족하여 어떤 것

을 지칭하는 지 알기 어렵다 �. 또한 홈젠 �. 茶 �0�8�0

淸公英 등도 홈菜와 같이 무임등뢰라 표기하고 있어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

�3�) 효능으로 살펴본 苦뀔와 苦菜

〈표 �6�) 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證類끼�i 草 ���(�l�1�0�8�)

에서는 홈슬와 꾀슬를 각각의 식물로 인식하여 효능

이 각각 설명되어 있으나 �r 本草鋼目 ���(�l�5�9�0�) 에서는

苦흰와 苦菜를 같은 식물로 보아 효능이 통합되어져

있다 �.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

인다 「椰혔集成方』에서는「꿇類本草』의홈펀를 그

�5�1�) 해햄 �r
ψ

�;

菜짧에 대한 文뼈�k�(�j�(�J 경察 �- �) 、경 �o�f�. 小감 �I�I�' 싸 걷‘을중심으로 �J�.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o �1�9�9�9

�1�8�-�1�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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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추에 대한 四象뼈떻的 考쩔 �(�S 니 �, �I과김 �, 줌딘 �, 좀쫓를 중심으로 �)

대로 인용하였으나 苦菜는 보이지 않으며 �[�" 써醫챙

짧」에서는 苦슴와 苦菜가 각각 설명되어져 있다 �. 하
지만 후대에 오면서 �,�t 합補山林經濟』에서는 農훌답게

인체에 대한 효능보다는 이용에 더 관심을 둔 듯 ‘요

즘 사람들은 채소로 生쇼하거나 돌나물 �5�2�) 김치에 넣

기도 한다 �. 사람에게 이롭다.’라서술하고 있다

홈를와 苦菜가 처음에 다르게 설명되어지다가 나

중에 통합하여 설명되어지는 과정은 좀더 연구가 펼

요하다 �. 또한 苦菜가 현대식물학적으로 어떤 식물을

지칭하는 것인지도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

�I�V�. 결 론

첫째 �. 仁祖 �1�1 년 �(�6�3�3�)
�,
鄭쫓集成方』이 重刊되면

서 白즐의 頭註로 붙여진 �;�r�4 羅夫老는 힘�1줍 �( 부

로 �) 일 가능성도 있으나 �. 뻐뻐菜인 사데풀 �(�S

�b�r�a�c�h�y�o�t�u�s �A�.�P�. �D�C�.�) 를 지챙�}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터툴의 鄭名으로 料羅夫

老가 쓰여진 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
둘째 �, 상추는 生菜에서 나온 단어로 .累夫豆→ 부

루 �. 부로 �, 훔홈 → 生菜 �( 승칙 �. 상취 �. 상취 승

치 �) → 상치 → 상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

의 상추가 되었다 �.
셋째 �, 상추가 高麗國에서 중국으로 갔다는 것은 뻐

를 高로 잘못 쓰는 바람에 나타난 오류이다 �.
넷째 �. 寒性이 있는 상추를 金기운으로 보았기 때문

에 적상추보다 백상추가 좋으며 가을에 먹으

면 좋다고 본 것이다 �.
다섯째 �, 상추가 도입된 이후 白펀를 주로 설명하였

지만 �1�5�0�0 년대 �*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l꾀
�j

펀만을 �. 중국에서는 白흰와 �I�F�!�J 윈를 각각 설명

�5�2�) 柳重짧 �'�t 홉補 �I�l�l�t�.�U 쪼濟 �J�. �r�l�j 菜 �J�, 돌는블 早春 �J�f�x�� �I�t 핑 �1초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J�k 뽑寶짧』의 �'�!�;�!�J�f�!

는 以前 醫흙에 나오는 �u���u�l�' 쉰의 효능설영과 일

치하고 있다 �.

여섯째 �. 상추는 소양인의 뼈隔熱짜에 응용될 수 있

는 식품이다 �.
일곱째 �. 시골집 장독대 옆에 상추밭을 조성하는 까

닭은 염분이 필요한 뱀의 접근을 막고자한 것

으로 매우 합리적이다

여닮째 �. 무더운 여름에 상추파종시 저온처리를 통하

여 휴연타파가 가능하다 �. 이는 寒性이 있는

상추에 인위적으로 서늘한 기운을 주는 것으

로 해석된다 �.

아홉째 �. 짧훌와 農書에서는 苦菜를 고들빼기 �. 類홉
에서는 씀바귀로 번역하고 있으며 �, 때草觸

텀』의 홈菜의 효능은 『證類本草』의 좀원와 홈

菜를 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

參考文敵

�O 古뽑類
�1�. �[�I�'鄭藥救急方 �J�. 高宗 �2�3 년 �( �1�2�3�6�)

�2�. 康命吉 �0�7�3�8�-�1�8�0�0�)�. �' 濟聚新編 ���, 표祖 �2�3 년
�(�7�9�9�)

�3�. 金迎洙 �[�i�'農家十二月 �i�t�!�- 詩 �� �. 哲宗 �1�2 년 �(�8�6�1�)

�4�. 뽑慣微 �[�i�'經史證類備急本草 �J�. �1�1�0�8�( 宋 �)

�5�. 뼈뤘 �r해異錄 �J�. �(宋 �)

�6�. 司詳院 �r請語類解 ���, 爾宗 �1�6 년 �(�6�9�0�)

�7�. 徐命應 �0�7�1�6�-�1�7�8�7�)�, �[�' 本史 �� �. 正祖 �1�1 년
�( �1�7�8�7�)

�7 徐有찢 �0�7�6�4�-�1�8�4�5�)�,
�,
林園월濟志���. 純祖 �2�7

년 �(�8�2�7�)

�- �3�5�7 �-



�- 사상체질의학회지 제 �1�1 권 제 �2호 �1�9�9�9 �-

�8�. 中용 �0�6�0�2�- �7�)�. �r 빠村新方 ���. 爾示 �1�3 년
�( �1�6�8�7�)

�9�. 웹爾泰 �. �r �}�X�J�E�l 웃 �8힘없考�'�J�. �1�7�3�7 �U�M�i�)

�1�0�. 댔짧洛 �r 本草從新 ���. �1�7�5�7�(�i�M�i�)

�1�1 柳重臨 �r增補山林원濟 �J�. 英祖 �4�2 년 �(�7�6�6�)

�1�2�. 劉淑 �r뼈文짧廣훤芳짧 �J�. �1�7�0�8�(�i�M�i�)

�1�3 兪孝通 � 盧빼 �,�a�. 朴允德 橫 �r椰햇集成方 ���. �f�=

祖 �1�1 년 �(�6�3�3�)

�1�4�. 柳평 �0�7�7�3�-�1�8�3�7�)�. �r物名考�.�� �. 純祖 �3�0 년

�( �1�8�3�0�)

�1�5�. 尹쌓 � 任 �i�C�i 철 � 朴잦性 � 樓健 � 許 �f휠 擾 �r救急때

易方 �� �. 成宗 �2�0 년 �(�4�8�9�)

�1�6�. 李圭景 �0�7�8�8�-�7�)�, �r五洲겐文長훌散鎬 ���. 哲宗

元年 �0�8�5�0 �)

�1�7�. 李빠光 �0�5�6�3�-�1�6�2�8�)�. �r�z�: 峰類說 �J�. �7�t 海君 �6년
�(�6�1�4�)

�1�8�. 李時珍 �0�5�1�8�-�1�5�9�3�)�. �r本草鋼目 �J�. �1�5�9�0�( 明 �)

�1�9�. 李憶成 �r象語類解 �� �. 英 �l姐 �4�4 년 �(�7�6�8�)

�2�0�. 李載威 �0�7�5�5�-�1�8�2�5�)�. �r
物譯 �� �. 純祖 �2년

�( �1�8�0�2�)

�2�1�. 李濟馬著 �. 韓斗正 편집 �r東뺨홈世保元 �J�. �7 版 �,

�1�9�4�1

�2�2�. 張志淵 �0�8�6�4 �- �1�9�2�1�) �. 맺짧짧흩全書�J�. 皇城新

�I행社 �. 純宗 �3년 �0�9�0�9 �)

�2�3�. 꿇混 �r豪뺨篇 �d�. 純祖 �1�5 년 �(�8�1�0�)

�2�4�. 저자미상 �l�"廣才뺏짧』

�2�5�. 저자미상 �I�"영￥都텀 �A�. 高宗 建陽 元年 �( �1�8�9�6�)

�2�6�. 저자미상 �r物名括』

�2�7�. 저자미상 �l�" 本草精희톨』

�2�8�. 저자미상 �l�"良方金판�A

�2�9�. 丁學祚 �(�7 �-�1�8�5�9�)�, �r詩名多識 �J�. 哲처�� �i�t�i�J�'�-
�( �1�8�5�0�)

�3�0�. 趙延俊 �. �r�& 성�]方 ���. 英祖 �2�5 년 �(�7�4�9�)

�3�1�. 崔世珍 �(�7�-�1�5�4�2�)�, �r
허 �I�I豪字會�J�. 했山文 �I車 �4�>�:�. 中

�7�f�; �2�2 년 �(�5�2�7�)

�3�2�. 崔漢細 �0�8�0�3�-�1�8�4�2�)�. �r農政슐맞 �J�. 純祖 �3�0 년
�( �1�8�3�0�)

�3�3�. 짧秉種 �r뽑方新짧�.�D�. �1�9�1�5

�3�4�. 韓致짧 �0�7�6�5�-�1�8�1�4�)�. �r海東繹잊 ���. 正祖年間

�0�7�7�6�-�1�8�0�0�)

�3�5 許浚 �0�5�4�6�-�1�6�1�5�)�. �r東뺨寶짧�.�.�. 光海君 �5년
�(�6�1�3�)

�3�6�. 玄文빨 �. �r�[�i�i�) 文類解 ���. 英祖 �2�4 년 �(�7�4�8�)

�3�7�. 洪萬選 �0�6�4�3�-�1�7�1�5�)�, �r山林원濟 ���. 爾처�� �4�1 년

�(�7�1�5�)

�3�8�. 黃않淵 �0�8�0�7 �-�1�8�8�4�)�, �r方혔合編 ���. 高宗 �2�2 년

�(�8�8�5�)

�3�9 흉않淵 �0�8�0�7 �-�1�8�8�4�)�, �r짧示뼈益���. 高宗 �4년

�(�8�6�7�)

�O 新톰짧

�4�0�. 江흙新醫學院 �r 中훗大짧典���. �1�. 海科뺑技術出版

社 �. �1�9�7�7�.

�4�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r동의학사전 �J�. 여강출
판사 �. �1�9�8�9

�4�2�. 金鍾홈 �r 마늘 �( 大흉、 �) 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 �-

大홈 �, 小홈、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r�J�. 사상의학회

지�J�. �9�(�2�)�. �1�9�9�7�.

�4�3�. 金鍾德 �r 찢類의 春化處理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 農家月令을 중심으로�r�J�. 사상의학회지 �A�.
�1�0�(�1�)�. �1�9�9�8�.

�4�4�. 金鍾德 �r
상추 �( 찌흰 白�i을 �) 에 대한 한의학적 이

해 �J�. �r 선구자 �A�. 제 �3�4 호 �, 김상진기념사업회 �,

�1�9�9�8�.

�4�5�. 金鍾德 �r帝菜類에 대한 文없的 考察 �- 大활‘ 小

륨‘ �'�I�I�: 첼 .짱을중심으로 �J�. 경희대학교 석사논

�- �3�5�8 �-



�- 상추에 대한 四象끓學的 考쩔 �(�8�����. �,�[�'�)�;�1�:�.�;�[‘ 줌님 �, 줌쫓를 중심으로 �) �-

문 �. �1�9�9�9�.

�4�6 며�9豊鉉 �. �r�f 홉字表 �f�,�e�i�U�# 究 �A�. 뿜 �A�l�l ‘版部 �. �1�9�8�1

�4�7�. 李盛 �m�. �r짧 �l때料理文化잇 �A�. 敎文社 �. �1�9�8�5

�4�8�. 李 新
�[�>

후�4꺼異名 ���l�j�f�t 輔典 �J�. 齊웰렇社 �, 中때 �.
�1�9�9�0

�4�9�. 李뺀 �1�1�'�.
�r 짧 �|혜의 菜짧 �A�. 慶北大쩔校 �I�I ‘版部 �.

�1�9�9�4

�5�0�. 李昌福 �r 大韓뼈物圖짧�.�i�I�. 쨌文社 �. �1�9�8�2

�5�1�. 鄭金生 댔同君 원江 �r쇼濟 �* 草원 �i�t�A�. �f�-�} 흉古籍

�I�U 版社 �. �1�9�9�2

�5�1�. 表鉉九 外 �r菜짧園향各論 �A�. 쨌文社 �. �1�9�9�7

�5�2�. 짧振乾 �r 漢￥���t 댄物名稱詞典 �A�. �;용寧 �A�� 出版 �f�f�d�:�.

沈陽 �. �1�9�8�2

�- �3�5�9 �-


	동의수세보원 태소음양인의 병증론에 관한 연구
	<격치고 유략 아지>장을 통한 지행우결의 개념 고찰
	이제마의 동무유고에 나타난 한시 연구
	중국, 조선철학의 성정과 동의수세보원의 성정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사상의학초본권과 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난 이제마의 사상의학관에 관한 비교고찰
	사상체질진단법의 문헌적 고찰(외형, 심성, 증을 위주로)
	북미지역주민의 사상체질분포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기존 설문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유전자를 이용한 체질유형감별의 방법론에 관한 고찰
	사상인 수족의 형태학적 특징
	고지혈증환자의 체질식이 효과
	소음인 십이미관중탕, 오수유부자이중탕이 흰쥐의 뇌와 간조직의 항산화 기전에 미치는 영향
	태음인 청심연자탕이 Hydrogen Peroxide에 손상된 백서의 대뇌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
	태음조위탕이 Glucose Oxidase에 의해 손상된 대뇌피질 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
	열다한소탕이 kainic acid에 의해 유발된 mouse의 해마체 손상에 미치는 영향
	문헌에 나타난 태교의 사상의학적 고찰
	상추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백거, 호거, 고채를 중심으로
	피부소양증 치료에 관한 임상적 연구
	소음인환자의 중풍후유기에 병발한 만성 염증성 빈혈에 대한 증례
	급성설사를 활석고삼탕으로 치료한 증례
	소양인 환자의 태음인 오치 2증례와 양격산화탕과 형방도적산 차이점에 대한 고찰



